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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effects of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and emotional empathy, on two-year olds’ emotional intelligence. Subjects were 330 infants in two-year olds and their fathers. Data were collected using survey questionnaires of infants’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Kim, 2005),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scale (Yee et al., 999), and fathers’ emotional empathy scale (Shin, 1994).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ver. 22.0 with descriptive statistics, reliability analyses,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revealed that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with emotional empathy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ir two-year olds’ emotional intelligence.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and emotional empathy,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infants’ emotional intelligence. The importance of fathers’ parenting-related factors in infants’ emotional development wa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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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인간발달에 있어서 정서발달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예컨대 정서는 특정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가 되어 인간행동을 안내하며, 생존과 주변 환경에 대한 적응을 돕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일찍이 Salovey와 Mayer (1990, 1997)는 정서를 인식하고 활용하며 조절하는 능력에서의 개인차에 주목하고 인간의 정신적 능력을 설명함에 있어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을 하나의 새로운 구인으로 제안했다. Salovey와 Mayer는 정서지능에 대해 ‘정서(emotion)를 정확하게 지각·평가하고 표현하는 능력, 감정(feelings)이 사고를 촉진시키는 조건에서 감정에 접근하거나 감정을 생성하는 능력, 정서와 정서적지식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정서적·지적 성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서를 조정하는 능력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화했다. 아울러 정서지능은 사교성과 같은 성격특성 또는 자아존중감과 같은 특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사회적 지능의 일부인 지능의 구성요소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지능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겠으나, 지능을 인지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협의가 아닌 적응을 강조하는 광의적 측면에서 정의하는 대다수 학자들에 의해 수용되고 있다.

      Goleman(1995)은 베스트셀러인 그의 저서 ‘Emotional Intelligence’에서 정서지능을 의미하는 EQ(Emotional Quotient)가 IQ(Intelligecn Quotient) 보다 성공을 더 높게 예언한다고 소개하여 정서지능을 대중화했다. 비록 Mayer et al.(2008)이 정서지능을 성공예언과 연관된 유사개념과 지나치게 혼용하여 사용되는 것을 경계한 바 있으나, 이후 정서지능이라는 용어가 보편화되고 다양한 연구를 통해 고찰되어 왔다. 정서지능은 문제해결능력을 높이고, 사고와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추구나 계획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결정 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된다(Moon, 2001). 또한 정서지능은 인간관계를 통해 형성하고 발달하므로, 일생 동안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Lee, 1997). 

      정서지능의 구성요소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 Salovey와 Mayer(1997)는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으로 자기인식, 자기조절, 타인인식, 타인조절을 정서지능의 4가지를 제안했으며, Goleman(1995)은 자기정서인식, 자기정서조절, 자기동기화, 감정이입, 대인관계기술의 5가지를 제안했다. Salovey와 Mayer 그리고 Goleman의 이론을 토대로 Kim(1998)은 발달적 특징을 고려하여 유아정서지능 척도를 개발했으며, Kim(2005)은 이를 만2세 영아를 대상으로 수정·보완했다. 이들 유아정서지능 및 영아정서지능 척도는 6개 하위요인을 포함하는데, 자기정서 인식 및 표현, 감정조절 및 충동억제, 자기정서 이용, 타인정서 인식 및 배려,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가 그 것이다. 이와 같이 정서지능의 구성요소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나 크게 자기정서와 타인정서의 인식과 사용 및 조절 그리고 대인관계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정서지능은 선천적으로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나 경험, 환경을 통해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요인으로 간주된다(Goleman, 1995; Salovey & Mayer, 1997). 즉, 영유아기는 정서지능의 기초가 폭발적으로 형성되는 시기로 이때의 정서지능 발달은 이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Lee, 2013; Yoon, 2016). 특히 만2세는 영아기를 벗어나 유아기로 이행되는 결정적인 시기로 독립성을 기르기 위해 조절능력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연령대이며, 정서발달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정서인식과 표현이 발달하며 주양육자나 또래 및 의미 있는 성인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타인의 정서를 경험하고 자신의 정서를 상황에 맞게 조절하려는 노력을 시도하는 시기이다(Calkins & Johnson, 1998; Ha, 2015; Ju, 2012; Yoon,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2세 영아의 정서지능발달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정서지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일차적인 맥락은 가정 내 부모이다. 즉, 부모는 영아가 최초로 맺는 사회적 관계이며 부모의 양육참여와 양육관련 변인은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이다. 아동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정서의 사회화 과정을 학습하며, 자신과 부모가 속해있는 문화권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정서반응을 학습하게 된다(Chung et al., 2007). 정서지능을 처음으로 주창한 Salovey와 Mayer(1990) 또한 정서발달에 있어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아동기의 정서지능과 관련된 기술은 부모-자녀관계가 원만한 가정에서 잘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동안 정서지능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주양육자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나, 현대사회화로 어머니와 아버지 역할의 이분법적 개념이 사라지면서 아버지의 양육관련 변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Chung et al., 2016; Kang & Kim, 2017; Yoon, 2010). 즉 전통사회에서 아버지는 의사결정자이자 경제적 부양자인 도구적 역할을 수행하고 어머니는 자녀양육과 정서지원의 역할을 담당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남녀평등과 가치관의 변화로 자녀양육과 정서적지원의 역할이 어머니뿐만이 아닌 아버지에게도 공동으로 요구되는 추세이다(Lamb & Tamis-Lemonda, 1984).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아버지 관련 연구와 아버지교육프로그램의 증가로 참여 내용과 양육자로서의 질도 중요시하게 되었다(An & Moon, 2012; Park, 2016; Song H.,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2세를 대상으로 영아정서지능에 미치는 아버지의 양육관련 변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아버지의 양육관련 변인으로 양육참여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었다. 아버지 양육참여는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과 욕구충족을 위한 아버지로서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행동으로 기회와 자원을 제공하여 자녀 양육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Yee et al., 1999). 아버지 양육참여의 하위요인으로는 활동의 내용에 따라 발달적지지, 자녀돌보기 및 지도,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영아정서지능과 아버지 양육참여에 대해 검증한 연구는 지금까지 실행된 바 없으나,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영유아기 자녀의 정서·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영아정서지능에 대한 아버지 양육참여의 영향을 유추할 수 있다. 예컨대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유아의 자기조절능력(Lee & Kim, 2013), 또래유능성(Choi, 2002; Kang & Kim, 2017), 자아존중감(Lee, 2012), 리더십(Shin, 2015), 친사회적행동(Kim, 2000), 자기인식능력 및 대인관계능력(Won, 2004), 사회적능력(Choi, 1992)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유아정서지능과 직결된 것으로 보고되는데, 아버지 양육참여 정도에 따라 유아의 정서지능에 차이가 있으며(Huo, 2015),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많을수록 자녀의 정서지능이 높게 나타났다(Chi, 2007; Kim, 2001; Oh & Moon, 2013; Park, 2009; Park, 2012; Yoon, 2010). 이와 함께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만2세 영아의 놀이성과 정서·사회발달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Ha, 2015; Ju, 2012; Oh, 2013). 이와 같이 영아를 대상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고찰한 선행연구는 실행된 바 없었으나, 아버지 양육참여가 영유아의 전반적인 정서·사회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유아정서지능과 직결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양육참여가 영아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한편 부모의 공감능력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자녀 정서지능과의 관련성을 유추할 수 있다. 예컨대 부모의 공감능력이 높은 경우, 아동의 공격성이 낮고 높은 성취감과 행복감을 보였으며(Kim, 2014), 부모의 공감능력이 부족한 경우, 아동 자신의 분노를 많이 표현하며 정서를 조절하거나 대처하는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Gottman & Katz, 1989). 정서공감은 타인과 유사한 정서를 느끼거나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대한 반응을 보이며, 타인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며, 개인이 지니는 태도 및 관점으로 성격과 같이 비교적 일관성 있는 특성으로 간주된다(Park, 2004). 정서공감은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으로 구분되는 공감의 정서적 측면으로, 공감에 의한 정서반응에 따라 정서적 공명과 공감적 관심의 두 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한다(Shin, 1994). 정서적 공명은 공감에 의해 상대방과 같은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로 정서적 공유 또는 정서적 감염과 유사하다. 공감적 관심은 정서반응이 상대방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나 정서적 공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동정적 고통과 유사하다.

      부모 중 한쪽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주로 어머니의 공감능력에 대해 고찰해 왔는데.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조절 및 자기조절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Ahn, 2006; Moon, 2006; Song, 2014), 나아가 어머니의 높은 공감능력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주는 것(Jung & Kim, 2016)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서지능과 관련하여 어머니 정서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유아정서지능이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 정서공감은 유아정서지능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Kim, 2011). 이와 같이 부모의 정서공감 연구가 주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 자녀발달에 영향을 밝히는 아버지의 정서공감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면서(Jang et al., 2007; Yoon, 2010) 일부 관련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즉 아버지의 정서적 공감능력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Yoon, 2010) 유아의 행동문제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Jang et al., 2007)으로 밝혀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정서공감이 영아의 정서지능에 미친 영향을 직접적으로 고찰한 선행연구가 없는 실정에서, 부모의 정서공감이 영아의 정서·사회적 발달 및 정서지능과 관련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아버지 정서공감과 영아정서지능 간 관계 및 영향력에 대해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정서공감이 영아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정서공감 및 영아정서지능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정서공감이 영아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수도권에 소재한 80개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2세(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영아 330명과 그들의 아버지이다. 수도권에 소재한 어린이집을 임의표집 하되 다양한 어린이집 유형이 포함되도록 선정했다. 연구대상 영아가 재원중인 어린이집 유형분포는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20개소, 민간어린이집 24개소, 가정어린이집 26개소, 직장어린이집 10개소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은 <Table 1>과 같다. 영아의 성별 분포는 남아 148명(44.8%), 여아 182명(55.2%)이었으며, 월령 분포는 24∼27개월 173명(52.4%), 28∼31개월 89명(27.0%), 32∼35개월 68명(20.6%)이었다. 출생순위 분포는 첫째가 205명(62.1%)으로 대부분이었고 둘째 100명(30.3%), 셋째 25명(7.6%)이었다. 아버지의 경우, 연령 분포는 29세 이하 18명(5.5%), 30∼39세 223명(67.6%), 40세 이상 89명(27.0%)이었으며, 학력 분포는 고졸 42명(12.7%), 전문대졸 57명(17.3%), 대졸 201명(60.9%), 대학원졸 30명(9.1%)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연령 분포는 29세 이하 22명(6.7%), 30∼39세 265명(80.3%), 40세 이상 43명(13.0%)이었으며, 학력 분포는 고졸 36명(10.9%), 전문대졸 89명(27.0%), 대졸 186명(56.4%), 대학원졸 19명(5.8%)으로 나타났다.

        
          <Table 1> 
				
          

          
            Subjects’ background information
            (N = 330)

          
          

        

        
          
            
              	Variables
              	
                n
              
              	%
            

          
          
            	Infants
            	Sex
            	Boys
            	148
            	44.8
          

          
            	Girls
            	182
            	55.2
          

          
            	Age (Months)
            	24∼27 months
            	173
            	52.4
          

          
            	28∼31 months
            	89
            	27.0
          

          
            	32∼35 months
            	68
            	20.6
          

          
            	Birth order
            	1st child
            	205
            	62.1
          

          
            	2nd child
            	100
            	30.3
          

          
            	3rd or up
            	25
            	7.6
          

          
            	Fathers
            	Age
            	under 29 years
            	18
            	5.5
          

          
            	30~39 years
            	223
            	67.6
          

          
            	40 years or up
            	89
            	27.0
          

          
            	Education level
            	High school or under
            	42
            	12.7
          

          
            	College
            	57
            	17.3
          

          
            	University
            	201
            	60.9
          

          
            	Graduate School
            	30
            	9.1
          

          
            	Mohers
            	Age
            	under 29 years
            	22
            	6.7
          

          
            	30~39 years
            	265
            	80.3
          

          
            	40 years or up
            	43
            	13.0
          

          
            	Education level
            	High school or under
            	36
            	10.9
          

          
            	College
            	89
            	27.0
          

          
            	University
            	186
            	56.4
          

          
            	Graduate School
            	19
            	5.8
          

          
            	Total
            	330
            	100.0
          

        

        

      

      
        2. 연구도구
        
          1) 영아정서지능
          영아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Salovey와 Mayer (1990, 1997) 및 Goleman(1995)의 이론을 근거로 Kim(1998)가 개발하고 Kim(2005)이 영아용으로 수정·보완한 영아정서지능 척도를 사용했다. 본 척도는 총 45문항으로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7문항),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9문항), 자기정서의 이용(11문항),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10문항), 교사관계(5문항), 또래관계(3문항)의 6개 하위요인을 포함한다. 각 문항의 의미를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서로 상반된 의미를 가진 한 쌍의 진술문을 양쪽에 제시하고, 교사가 5단계 도식으로 평가하는 Likert식 척도이다.

          6개 하위요인의 내용과 문항 예를 살펴보면, ‘자기정서 인식 및 표현’은 자신이 느끼는 정서를 인식하고 이를 상황에 맞게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문항의 예로는 ‘기쁜 일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감정을 표현한다(예: 웃기, 껴안기, 기쁘다고 말하기 ↔기쁜 일이 있어도 감정표현이 어색하거나 무표정하다’가 있다. ‘감정조절 및 충동억제’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며 인내심과 절제로 자신의 충동이나 분노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며, 문항의 예로는 ‘화가 나서 활동이나 놀이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화가 나서 활동이나 놀이를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가 있다. ‘자기정서 이용’은 자율성이나 자기 동기화와 유사하며 자신 스스로 동기화되어 당장의 작은 결과 보다는 성취와 큰 만족을 위해 인내하고 노력하는 능력으로, 문항의 예로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가 있다. ‘타인정서 인식 및 배려’는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인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적절하게 반응하고 배려하는 능력으로, 문항의 예로는 ‘친구가 다쳤거나 울고 있으면 관심을 보인다 ↔친구가 다쳤거나 울고 있어도 무관심하게 지나친다’가 있다. ‘교사관계’는 교사와 친밀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갖는 능력이며, 문항의 예로는 ‘교사에게 친근함을 보이며 좋아한다 ↔교사 앞에서 어색해하고 피한다’가 있다. ‘또래관계’는 친구와 잘 어울리고 사귀며 원만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맺는 능력을 뜻하며, 문항 예로는 ‘새로운 친구하고도 쉽게 어울린다 ↔새로운 친구와는 쉽게 어울리지 못한다’가 있다. 부정진술 문항의 경우 역채점하여 사용했으며 하위요인 및 전체 문항 평균을 사용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의 정서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영아정서지능 척도의 문항 신뢰도 Cronbach's α 는 자기정서 인식 및 표현 .66, 감정조절 및 충동억제 .84, 자기정서 이용 .94, 타인정서 인식 및 배려 .93, 교사관계 .90, 또래관계 .84, 전체 .96로 나타났다.

        

        
          2) 아버지 양육참여
          아버지 양육참여를 측정하기 위하여 Yee et al.(1999)이 개발한 아버지 양육참여 척도를 사용했다. 본 척도는 총2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발달적 지지(11문항), 자녀 돌보기 및 지도(9문항),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6문항)의 3개 하위요인을 포함한다. ‘발달적지지’는 자녀의 인지·사회적 발달을 지지해 주는 양육참여를 의미하며, 문항의 예로는 ‘자녀의 연령에 적합한 장난감이나 책을 마련해 준다.’가 있다. ‘자녀돌보기 및 지도’는 자녀의 일상적인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하는 양육참여를 의미하며 문항의 예로는 ‘자녀의 옷차림을 돌보아준다’가 있다. ‘함께하는 활동’은 자녀와 산책을 하거나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의미하며, 문항의 예로는 ‘주말이나 휴일에는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가 있다. 어머니가 각 문항을 읽고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해 ‘전혀 하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자주한다(5점)’로 응답하는 5점 Liker식 척도이다. 하위요인과 총점의 문항 평균을 사용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아버지 양육참여 척도의 문항 신뢰도 Cronbach's α 는 발달적지지 .79, 돌보기 및 지도 .80, 함께하는 활동 .80, 전체 .90로 나타났다.

        

        
          3) 아버지 정서공감
          아버지의 정서공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Shin(1994)이 개발한 정서공감척도를 사용했다. 총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서적 공명(8문항)과 공감적 관심(19문항)의 2개 하위요인을 포함한다. ‘정서적 공명’은 공감에 의해 관찰자와 대상이 같은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정서반응을 의미하며, 문항의 예로는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괴롭다’가 있다. ‘공감적 관심’은 대상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상에 대한 동정, 관심, 연민의 정서를 경험하는 정서반응을 의미하며 문항의 예로는‘사람들이 선물을 여는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 한다’가 있다. 정서공감 척도는 어머니가 각 문항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는 5점 Likert식 척도이다. 하위요인 및 총점의 문항 평균을 사용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정서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아버지 정서공감 척도의 문항신뢰도 Cronbach's α는 정서적 공명 .72, 공감적 관심 .73, 전체 .72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 영아교사 2명과 만2세 영아를 둔 어머니 14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이해에 어려움이 없음을 확인하고 소요시간을 확인했다. 본 조사는 2017년 12월∼2018년 1월에 이루어졌으며, 연구대상이 재원하는 어린이집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하여 실시했다. 즉, 담임교사 80명에게 영아정서지능 척도에 대한 설문을 의뢰했으며, 가정통신문을 통해 해당 영아의 어머니 400명에게 아버지 양육참여 및 정서공감 설문지를 배부하고 어머니가 직접 응답하도록 의뢰하였다. 교사용 설문지는 모두 회수되었으며 가정에 배부된 설문지는 372부(회수율 93%) 회수되었다. 이 중 모든 문항이 충실히 답변된 330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22.0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연구문제 검증을 위한 자료분석에 앞서 영아정서지능과 아버지 양육참여 및 아버지 정서공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사용된 척도의 문항신뢰도 Cronbach's α 값을 산출했다. 연구문제 1을 검증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정서공감 및 영아정서지능 간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후,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정서공감을 독립변인으로 선정하고 영아정서지능을 종속변인으로 선정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했다.

      

    

    

  
    
      Ⅲ. 연구결과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세 가지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2>. 첫째, 아버지 양육참여의 전체 평균은 4.06(SD = .45)이었으며, 하위요인 평균은 발달적 지지 3.97(SD = .50), 돌보기 및 지도 4.03(SD = .53), 함께하는 활동 4.25(SD = .53)였다.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최대값 5점에서 3점 이상으로 중간 이상의 점수를 보였으며, 하위요인별로는 함께하는 활동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돌보기 및 지도, 발달적 지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버지 정서공감의 전체평균은 3.67(SD = .35)이었으며, 하위요인별 평균은 정서적 공명 3.32(SD = .58), 공감적 관심 3.82(SD = .40)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정서공감은 최대값 5점에서 3점 이상으로 중간수준을 다소 상회했으며, 공감적 관심이 정서적 공명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영아정서지능의 전체 평균은 3.81(SD = .67)이었으며, 하위요인 평균은 자기정서 인식 및 표현 4.16(SD = .55), 감정조절 및 충동억제 3.47(SD = .91), 자기정서 이용 3.72(SD = .92), 타인정서 인식 및 배려 3.75(SD = .90), 교사관계 4.29(SD = .83), 또래관계 3.89(SD = .95)로 나타났다. 즉, 영아정서지능의 총점과 하위요인 모두 최대값 5점에서 3점 이상으로 중간 이상의 점수를 보였으며, 하위요인별로는 교사관계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기정서 인식 및 표현, 또래관계, 타인정서 인식 및 배려, 자기정서 이용, 감정조절 및 충동억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N = 330)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Parenting participation
          	
          	
          	
          	
          	
          	
          	
          	
          	
          	
          	
          	
          	
          	
        

        
          	
          	1. Developmental support
          	-
          	
          	
          	
          	
          	
          	
          	
          	
          	
          	
          	
          	
          	
        

        
          	
          	2. Caring and guiding
          	.66**
          	-
          	
          	
          	
          	
          	
          	
          	
          	
          	
          	
          	
          	
        

        
          	
          	3. Activities doing together
          	.63**
          	.61**
          	-
          	
          	
          	
          	
          	
          	
          	
          	
          	
          	
          	
        

        
          	
          	4. Total
          	.90**
          	.88**
          	.81**
          	-
          	
          	
          	
          	
          	
          	
          	
          	
          	
          	
        

        
          	
          	Emotional empathy
          	
          	
          	
          	
          	
          	
          	
          	
          	
          	
          	
          	
          	
          	
        

        
          	
          	5. Emotional resonance
          	.06
          	.20**
          	.12*
          	.14**
          	-
          	
          	
          	
          	
          	
          	
          	
          	
          	
        

        
          	
          	6. Empathic concern
          	.41**
          	.43**
          	.38**
          	.47**
          	.14*
          	-
          	
          	
          	
          	
          	
          	
          	
          	
        

        
          	
          	7. Total
          	.36**
          	.45**
          	.37**
          	.45**
          	.60**
          	.87**
          	-
          	
          	
          	
          	
          	
          	
          	
        

        
          	
          	Emotional intelligence
          	
          	
          	
          	
          	
          	
          	
          	
          	
          	
          	
          	
          	
          	
        

        
          	
          	8. Recognition/expression of self-emotion
          	.40**
          	.36**
          	.27**
          	.41**
          	.09*
          	.44**
          	.40**
          	-
          	
          	
          	
          	
          	
          	
        

        
          	
          	9. Regulation/control of emotion
          	.31**
          	.20**
          	.17**
          	.27**
          	.16**
          	.23**
          	.26**
          	.31**
          	-
          	
          	
          	
          	
          	
        

        
          	
          	10. Use of self emotion
          	.39**
          	.32**
          	.33**
          	.40**
          	.23**
          	.28**
          	.34**
          	.49**
          	.42**
          	-
          	
          	
          	
          	
        

        
          	
          	11. Recognition/caring of others’ emotion
          	.50**
          	.39**
          	.37**
          	.50**
          	.28**
          	.29**
          	.38**
          	.45**
          	.67**
          	.66**
          	-
          	
          	
          	
        

        
          	
          	12. Relations with teachers
          	.29**
          	.30**
          	.23**
          	.32**
          	.22**
          	.27**
          	.32**
          	.55**
          	.34**
          	.65**
          	.63**
          	-
          	
          	
        

        
          	
          	13. Peer relations
          	.32**
          	.31**
          	.26**
          	.34**
          	.27**
          	.32**
          	.39**
          	.44**
          	.43**
          	.63**
          	.63**
          	.71**
          	-
          	
        

        
          	
          	14. Total
          	.49**
          	.39**
          	.36**
          	.48**
          	.27**
          	.36**
          	.42**
          	.62**
          	.73**
          	.85**
          	.90**
          	.77**
          	.76**
          	-
        

        
          	M
(SD)
          	3.97
(.50)
          	4.03
(.53)
          	4.25
(.53)
          	4.06
(.45)
          	3.32
(.58)
          	3.82
(.40)
          	3.67
(.35)
          	4.16
(.55)
          	3.47
(.91)
          	3.72
(.92)
          	3.75
(.90)
          	4.29
(.83)
          	3.89
(.95)
          	3.81
(.67)
        

      

      
        
          *p < .05
        

        
          **p < .01
        

      

      

      연구문제 1에 제시한 아버지 양육참여와 정서공감 및 영아정서지능 간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했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첫째, 아버지 양육참여와 영아정서지능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 양육참여의 총점 및 하위요인과 영아정서지능의 총점 및 하위요인 간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아버지 양육참여의 총점이 높을수록 영아정서지능의 총점이 높았으며(r = .48, p < .01) 영아정서지능의 하위요인 점수가 높은 것(r = .27∼.50, p < .01)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 양육참여의 하위요인인 발달적지지, 돌보기 및 지도, 함께하는 활동이 많을수록 영아정서지능의 총점(발달적지지 r = .49, p < .01; 돌보기 및 지도 r = .39, p < .01; 함께하는 활동 r = .36, p < .01) 및 하위요인 점수(발달적지지 r = .29∼.50, p < .01; 돌보기 및 지도 r = .20∼.39, p < .01; 함께하는 활동 .17∼.37, p < .01)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아버지가 발달적 지지와 돌보기 및 지도 활동 그리고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양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영아의 정서지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아버지 정서공감과 영아정서지능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 정서공감의 총점 및 하위요인과 영아정서지능의 총점 및 하위요인 간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아버지 정서공감의 총점이 높을수록 영아정서지능의 총점이 높았으며(r = .42, p < .01) 영아정서지능의 하위요인 점수가 높은 것(r = .26∼.40, p < .01)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 정서공감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공명과 공감적 관심이 높을수록 영아정서지능의 총점(정서적 공명 r = .27, p < .01; 공감적 관심 r = .36, p < .01) 및 하위요인 점수(정서적 공명 r = .09∼.28, p < .05; 공감적 관심 r = .23∼.44, p < .01)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아버지가 타인의 정서에 함께 공감하고 나와 다른 타인의 정서에 관심을 갖는 등 정서를 잘 공감할 때 영아의 정서지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연구문제 2에 제시한 아버지 양육참여와 정서공감이 영아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먼저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해 자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1.84로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차한계(Tolerance)값 .1이상(.46∼.94), VIF값 10 이하(1.06∼2.16)로 산출되어 다중공선성의 문제 또한 없음을 확인했다. 독립변인으로 아버지 양육참여 및 정서공감의 하위요인을 투입하고 종속변인으로 영아정서지능의 총점을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으며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Effects of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and emotional empathy on infants’ emotional intelligence
        
        

      

      
        
          
            	
            	Variables
            	
              B
            
            	
              β
            
            	
              t
            
            	R2
            	
              F
            
          

        
        
          	
          	(Constant)
          	-.30
          	-
          	-.83
          	29.99***
          	32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Developmental support
          	.53
          	.39
          	5.83***
        

        
          	Caring and guiding
          	.01
          	.01
          	.08
        

        
          	Activities doing together
          	.02
          	.02
          	.26
        

        
          	Fathers’ emotional empathy
          	Emotional resonance
          	.26
          	.22
          	4.72***
        

        
          	Empathic concern
          	.27
          	.16
          	3.06**
        

      

      
        
          **p < .01
        

        
          ***p < .001
        

      

      

      <Table 3>에서와 같이 아버지 양육참여와 정서공감은 영아정서지능 전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29.99, p < .001). 영아정서지능 전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은 아버지 양육참여의 하위요인인 발달적 지지(t = 5.83, p < .001), 정서공감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공명(t = 4.72, p < .001) 및 공감적 관심(t = 3.06, p < .01)으로 밝혀졌다. 이들 하위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에 있어서는 발달적 지지(β = .39)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정서적 공명(β = .22), 공감적 관심(β = .1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영아정서지능 전체의 31.6%(R2 = .32)를 설명하고 있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아버지 양육참여와 정서공감이 만2세 영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만2세 영아 330명과 아버지 33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통해 영아정서지능, 아버지 양육참여, 아버지 정서공감을 측정한 후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았으며,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정서공감이 영아정서지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했다. 각 연구문제의 결과를 제시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문제를 통해 아버지 양육참여와 정서공감이 영아정서지능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아버지가 양육참여에 높게 참여하고 정서공감을 많이 할수록 영아의 정서지능이 높게 나타났다. 먼저 아버지 양육참여와 영아정서지능 간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인 본 연구결과는 아버지 양육참여가 유아의 사회·정서발달(Jeong, 2000; Kang & Kim, 2017; Kim, 2000; Kim, 2012; Shin, 2015) 및 정서지능(Chi, 2007; Kim, 2001; Oh & Moon, 2013; Park, 2009; Park, 2012; Yoon, 2010)과 상관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며, 만2세 영아의 놀이성 및 정서·사회성발달과 정적으로 상관된다는 선행연구 결과(Ha, 2015; Ju, 2012; Oh, 2013)와 맥락을 같이한다. 특히 아버지 양육참여의 하위요인 중 발달적 지지가 영아정서지능과 가장 많이 상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아버지의 발달적지지를 위한 양육참여가 영아의 자기조절능력과 정적으로 상관된다는 연구결과(Ha, 2015)와 일치하는 것으로, 아버지가 가정에서 인지·사회적 발달을 지지해주는 양육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자녀의 정서·사회적발달에 중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다음으로 아버지 정서공감과 영아정서지능 간 정적상관관계를 보인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능력과 유아정서지능 간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Ahn, 2006; Kim, 2011; Moon, 2006; Song, 2014)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자녀의 정서지능 발달에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즉 아버지가 타인의 생각이나 정서를 함께 공유하는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자녀도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점검하는 능력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버지의 정서공감력이 높은 경우 신체적, 언어적 공격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대처전략이 낮게 나타나며, 문제상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거나 타인의 위로와 지원을 요청하는 긍정적인 정서대처전략은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Kim, 2014)를 함께 고려할 때 아버지 자신의 높은 정서공감능력이 자녀를 양육하거나 타인과 상호작용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자녀가 이를 참조하여 사회화됨으로서 정서지능의 발달 또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서조절 전략이 생애 초기에 획득되기 시작하여 유아기를 통해 발달됨을 고려할 때 영아정서지능과 아버지의 정서공감이 정적으로 상관된다는 본 연구결과는 생애초기 가정환경에서의 아버지의 양육관련 특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길러야 할 마음의 힘으로 간주되는 정서지능이 생애초기의 적절한 환경과 상관되므로 후천적 요소를 통해 발달을 지원한 필요가 있다는 견해(Moon, 2001)를 실증적 자료를 통해 지지한다.

      두 번째 연구문제를 통해 아버지 양육참여와 정서공감이 영아정서지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검증한 결과, 아버지 양육참여 및 정서공감은 영아정서지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아버지와 영아를 대상으로 실행된 선행연구는 진행된 바 없었으나, 아버지 양육참여가 영아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일부 변인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 양육참여가 유아의 정서·사회성발달(Park, 2009; Song M., 2009) 및 만1세 영아의 정서·사회성발달(Chung et al., 2016)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아버지 양육참여와 역할수행 인식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Park, 2012) 및 정서지능(Won, 2004; Yoon, 2010)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특히 아버지가 만 2세 영아기 자녀의 다양한 양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즐기는 경우 영아의 의사소통과 정서 발달 등 제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정서 및 사회적 행동 증진에 영향을 준다(Ju, 2012)는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영아의 정서지능발달에 대한 아버지 양육참여의 영향을 검증한 본 연구결과는 현대사회에서 주목 받고 있는 자녀양육에서의 아버지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해 실증적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영유아의 생애초기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임을 실증적 자료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다. 나아가 어머니와 영아의 관계는 익숙하고 일상적이지만 아버지와 영아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비일상적인 자극과 상호작용이 될 수 있으므로(Lamb & Tamis-Lemonda, 2004)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어머니 역할의 보완적 의미 뿐 아니라 어머니와는 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보고 다양한 영향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아버지 정서공감이 영아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정서공감(Kim, 2011) 및 아버지의 공감능력(Yoon, 2010)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같은 결과는 아버지가 자녀의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고 자녀의 정서를 대리적으로 경험하는 능력이 뛰어날수록 유아들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 교사나 또래와의 감정 관계에서도 감정과 정서에 대한 이해력과 조절력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Jang et al., 2007)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부모의 정서공감을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으로 구분하여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결과(Park, 2011), 아버지의 경우 정서적 공감의 영향력이 더 크고 어머니의 경우 인지적 공감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일상적 사회변화에서도 과거의 권위적이고 자녀와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아버지상이 아닌 자녀와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상호작용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Friend와 daddy를 합성한 친구 같은 아빠 즉 프렌디라는 신조어 또는 지속적으로 자녀와 교감하는 북유럽식 아버지를 뜻하는 스칸디대디(Scandi daddy)가 그 예이다(Oh, 2013). 본 연구결과는 아버지 정서공감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만2세의 정서지능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아버지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나아가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통해 영아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 및 어머니의 정서공감과 인지공감의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것도 의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영아정서지능을 예측하는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아버지 양육참여와 영아정서지능의 하위요인들의 영향력에 있어서는 양육참여 중 발달적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아를 대상으로 아버지 양육참여가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선행연구(Yoon, 2010)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즉 Yoon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아버지 양육참여를 측정한 결과 유아정서지능에 미치는 양육참여 하위요인의 영향력에 있어서 발달적지지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자녀 돌보기 및 지도,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의 순으로 보고했다. 이를 통해 영아기와 유아기 모두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함에 있어서 발달에 적합한 내용과 수준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자녀의 정서지능발달에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결과는 양육에 참여하는 정도와 함께 아버지가 자녀의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눈높이를 맞추어 놀이하고 대화하는 등 발달을 지지하도록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첫째,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정서공감은 만2세 영아정서지능과 정적인 상관관계로 나타나,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정서공감이 높으면 영아정서지능도 높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정서공감이 만2세 영아정서지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아버지의 양육관련 변인이 영아후기의 정서지능발달에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연구는 인지와 정서발달이 급증하고 또래와 같은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영아기에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정서공감과 같은 자녀양육 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수도권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영아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므로 전국적으로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폭넓게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정서공감을 배우자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측정했다. 이는 자기평가로 인한 오류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아버지 자신의 평가와 다를 수 있으며 어머니와 아버지 간 평정 차를 내포한다. 이에 연구대상을 아버지로 선정하거나 자료수집방법을 다양화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 사용된 영아정서지능 척도의 하위요인인 자기정서 인식 및 표현의 문항내적신뢰도가 .70 이하로 나타났다. 비록 .65 이상이라 연구도구의 신뢰도 문제로는 간주되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이므로 결과 해석 시 인지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인 영아와 아버지 및 설문 대상인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정보를 참조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했다. 후속연구에서는 아버지 양육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함에 있어서 어머니 취업여부나 가정수입 등 주요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추가하거나 통제 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공감능력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유도하는 아버지의 개인적 특성이라는 선행연구(Jang et al., 2007) 결과가 있다. 이에 아버지 공감능력이 영아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등 본 연구결과를 확장하는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2018학년도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2018년 하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References
      
        
          	
          	
        

        
          	
            
              1. 
            
          
          	Ahn, E. Y.,  (2006),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al intelligence and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gshin University, Korea.
        

        
          	
            
              2. 
            
          
          	An, S. H.,  & Moon, H-J.,  (2012), The effect of father's daily stress and child-rearing involvement on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marital conflict,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0(4), p89-103.
			[https://doi.org/10.7466/jkhma.2012.30.4.089]
		
        

        
          	
            
              3. 
            
          
          	Calkins, S. D.,  & Johnson, M. C.,  (1998), Toddler regulation of distress to frustrating events: Temperamental and maternal correlate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1(3), p379-395.
			[https://doi.org/10.1016/s0163-6383(98)90015-7]
		
        

        
          	
            
              4. 
            
          
          	Chi, S. H.,  (2007), Relations between rates of fathers' participating in child-rearing and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Korea.
        

        
          	
            
              5. 
            
          
          	Choi, K. S.,  (1992),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mpetency of the child and the child rearing involvement of the father, The Korean Journal Children's Journal, 14(2), p115-135.
        

        
          	
            
              6. 
            
          
          	Choi, J. H.,  (2002), Relations among paternal involvement, parenting behaviors. and children's peer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Korea.
        

        
          	
            
              7. 
            
          
          	Chung, O. B.,  & Chung, S-H.,  (2007),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Seoul, Hakjisa.
        

        
          	
            
              8. 
            
          
          	Chung, M. R.,  & Kim, M-J.,  (2016), A study on the fathers' empathy, parenting involvement, and infants'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The Korean Journal Child Care Support Study, 11(1), p53-71.
        

        
          	
            
              9.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Y, Bantam Books.
        

        
          	
            
              10. 
            
          
          	Gottman, J.,  & Katz, L.,  (1989), Effects of Marital Discord on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 and Health,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p383-381.
			[https://doi.org/10.1037//0012-1649.25.3.373]
		
        

        
          	
            
              11. 
            
          
          	Ha, E. H. ,  (2015), The effect of father's parenting behaviors on two year old infants playfulness and social-emotional develop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Korea.
        

        
          	
            
              12. 
            
          
          	Huo, Y. Y.,  (2015), A comparative study of the children's creativeness and leadership according to father's involvement child-rear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am University, Korea.
        

        
          	
            
              13. 
            
          
          	Jang, M. K., Son, K-O.,  & Seo, J-Y.,  (2007), The effectiveness of filial therapy on enhancement in empathy ability of fathers and improvement of preschooler's behavior, Th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2(3), p97-113.
        

        
          	
            
              14. 
            
          
          	Jeong, K. S.,  (2000), Relationship, the degree of paternal participation in child care and children's socio-emotional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unsan National University, Korea.
        

        
          	
            
              15. 
            
          
          	Ju, J. H.,  (2012), Relationship between father parenting involvement and social emotional development of two year old infa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won University, Korea.
        

        
          	
            
              16. 
            
          
          	Jung, E. M.,  & Kim, S. H.,  (2016), The relations between mother's empathy, mother'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children's self-regulation, The Korean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3(3), p121-145.
			[https://doi.org/10.22155/jfece.23.3.121.145]
		
        

        
          	
            
              17. 
            
          
          	Kang, M. S.,  & Kim, K-E.,  (2017), Impact of the parenting participation and parenting efficacy of fathers on the peer competence of preschooler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24(3), p19-35.
        

        
          	
            
              18. 
            
          
          	Kim, K. H.,  (1998), Development of emotional intelligence rating scale for preschool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Korea.
        

        
          	
            
              19. 
            
          
          	Kim, J. S.,  (2000),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according to father's child rearing attitude and rearing invol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Korea.
        

        
          	
            
              20. 
            
          
          	Kim, E. J.,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father's involvement in child-rearing practi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21. 
            
          
          	Kim, H. J.,  (2005), The effects of mother-infant play program on infant's EQ and the mother's satisfaction rate of role-play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Korea.
        

        
          	
            
              22. 
            
          
          	Kim, M. A.,  (2011), The effect of mother's emotional empathy on emotional intelligence of young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Korea.
        

        
          	
            
              23. 
            
          
          	Kim, J-W.,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attachment to their parents, father involvement, and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Korea.
        

        
          	
            
              24. 
            
          
          	Kim, S. H.,  (2014), Young children's emotional coping strategies according to parent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empath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University, Korea.
        

        
          	
            
              25. 
            
          
          	Lamb, M.,  & Tamis-Lemonda, C.,  (2004), Fathers' role in child development,  In M. Lamb,  (Ed.) ,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Vol. 3,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26. 
            
          
          	Lee, B. N.,  (1997), A completion of the concept of emotional intelligence,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2), p195-214.
        

        
          	
            
              27. 
            
          
          	Lee, J. M.,  (2012), The influence of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rearing on the self-esteem of a child,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Korea.
        

        
          	
            
              28. 
            
          
          	Lee, S. A.,  (2013), A study on the effect of mother's parental intelligence and mother's physical contact on infant's emotional intellig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won University, Korea.
        

        
          	
            
              29. 
            
          
          	Lee, B.,  & Kim, K-S.,  (2013), Relationships between fathers's child-rearing involvement and young children's playfulness/self-control ability,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2(3), p191-206.
        

        
          	
            
              30. 
            
          
          	Mayer, J. D.,  & Salovey, P.,  (2008), Emotional intelligence: New ability or eclectic traits?, The American Psychologist, 63(6), p503-517.
			[https://doi.org/10.1037/0003-066x.63.6.503]
		
        

        
          	
            
              31. 
            
          
          	Moon, Y. L.,  (2001), Intelligence reframed: Multiple intelligences for the 21st century, Seoul, Kimyoung-sa.
			[https://doi.org/10.1080/15332276.2001.11672976]
		
        

        
          	
            
              32. 
            
          
          	Moon, S. M.,  (2006), The relationships among mother's emotional empathy, and children's problem behavior, and emotion regul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Korea.
        

        
          	
            
              33. 
            
          
          	Oh, M. Y.,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involvements in child rearing and 2-year-old infant's play characteristic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Korea.
        

        
          	
            
              34. 
            
          
          	Oh, Y. R.,  & Moon, H-J.,  (2013), Effects of father's involvement in children's self-resilience on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The Korean Journal of Human Science, 33(1), p76-99.
        

        
          	
            
              35. 
            
          
          	Park, S. H.,  (2004), Empathy: Yesterday and today, Seoul, Hakji-sa.
        

        
          	
            
              36. 
            
          
          	Park, Y. M.,  (2009), The relations between marital relationship and husband's involvement in child rearing perceived by mothers and their children's emotional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Korea.
        

        
          	
            
              37. 
            
          
          	Park, E-J.,  (2011), The effect of parent empathy on younger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gwoon University, Korea.
        

        
          	
            
              38. 
            
          
          	Park, I. S.,  (2012), Relations among coparenting, father involvement in child-rearing, and toddler's emotion regul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Korea.
        

        
          	
            
              39. 
            
          
          	Park, M. Y.,  (2016), The current status of father's involvement in caring for young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Korea.
        

        
          	
            
              40.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p185-211.
        

        
          	
            
              41. 
            
          
          	Salovey, P.,  & Mayer, J. D.,  (1997),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P. Salovey,  and D. J. Sluyter (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Educational implication, New York, Basic Books.
        

        
          	
            
              42. 
            
          
          	Shin, K. I.,  (1994), Relations between the cognitive, affective and communicative components of the empathic process, Journal of Student Guidance Research, 29(1), p1-37.
        

        
          	
            
              43. 
            
          
          	Shin, Y. W.,  (2015), The effect of fathers' involvement in child care on the self-control ability and leadership of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Korea.
        

        
          	
            
              44. 
            
          
          	Song, H. S.,  (2009), Relationship of father's child-rearing and child-rearing participation and the child's basic lifesty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u University, Korea.
        

        
          	
            
              45. 
            
          
          	Song, M. S.,  (2009), A study on the influence to the infant’s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by the rearing participation of the fath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gshin University, Korea.
        

        
          	
            
              46. 
            
          
          	Song, S. H.,  (2014), Effects of a child's empathy and a mother's empathy on a child's prosocial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Korea.
        

        
          	
            
              47. 
            
          
          	Won, M. S.,  (2004), A study on fathering practice recogni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kindergarten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Baichai University, Korea.
        

        
          	
            
              48. 
            
          
          	Yee, Y. H.,  & Lee, J. S.,  & Cho, B. H.,  (1999), Development of the generative fathering scale, The Korean Journal of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7(12), p79-89.
        

        
          	
            
              49. 
            
          
          	Yoon, H. K.,  (2010), Effects of the father's emotional and involvement in child-rearing on the child's emotional intellig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duk Women's University, Korea.
        

        
          	
            
              50. 
            
          
          	Yoon, S. J.,  (2016), The effects of toddlers' peer interaction on their social compete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The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96, p29-48.
        

      

    

    

  OEBPS/images/big_27_5.jpg
eheeke 21 TR e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 27 No 5 October 2018






OEBPS/images/_common/images/crossref.gif





